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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협정의 합의의사록 제3항의 실시를 위한 양해사항

한 국 측 공 한 

1966년 10월 18일

각 하,

본인은,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
정에 규정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의 실시에 관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간에 도달된 다음의 
양해를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양국 정부는, 각각 자국 법령의 범위내에서, 본 공한에 첨부하는 부속서 ⅰ,ⅱ 및 
ⅲ의 규정을 실시한다.

(2) 양국 정부는,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1)에 언급된 부속서의 규정을 수시 수정할 
수 있다.

(3) (1)에 언급된 부속서 ⅰ,ⅱ 및 ⅲ의 각각의 규정은, 이 양해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
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며, 그 후에는 어느 일방국의 정부가 타방국의 정부에 대
하여 서면으로 이의 적용을 종결시킬 의사를 통고한 날로부터 1년 효력을 가진다.

본인은, 또한, 이 공한 및 위의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는 각하의 회한
을, 각하의 회한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
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변함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 동 원

대한민국주재 일본국 특명정권대사
기무라 시로시찌 각하

(부속서ⅰ)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 3 (a),(b),(d), 6 및 (c)에 
관하여, 양국의 감시선 상호간의 통신연락은, 다음 방법에 따라 행한다.



1. (a) 양국의 감시선의 무선전신의 설비를 가지고 있는 선박국 상호간의 통신에 사용
되는 주파수는 호출 및 응답을 위하여 2,091키로 싸이클로 하고, 기타의 통신
을 위하여는 각각의 감시선의 선박국의 통상의 주파수로 한다.

(b) (a)에서 말하는 선박국은, 그 감시선이 행동하고 있는 동안, 상시 2,091키로 싸
이클을 청취한다.

2. 방일국의 1 (a)에서 말한 선박국이 호출부호가 불명한 타방국의 감시선의 선박을 
호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호출 방법은, cp(특정의 2국 이상에 대한 일방 호출을 표시하는 부
호)다음에 xy(어느 일방국의 감시선의 선박국을 일괄하여 표시하는 부호)로 붙인 것으로 한
다.

3. (a) 1(a)에서 말하는 선박국은, 상호간의 직접적 통신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국의 
어느 한편의 해안국을 중계하여 통신을 행할 수 있다.

(b) (a)에서 말하는 해안국은, 대한민국의 국립수산진흥원 무선국(hmc) 및 해양경찰
대 본대무선국(hmf), 또한 일본국의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의 통신소(jnr) 및 사
세호 해상보안부의 통신소(jnk)로 한다. 이들 해안국은, 상시 2,091키로 싸이클
을 청취한다.

4. 일방국의 감시선의 무선전신의 설비를 가지지 않은 선박국이 타방국의 감시선의 선
박국에 대하여 통신을 행하려는 경우에는, 1 (a)에서 말하는 자국의 감시선의 선박국 또는 
양국의 어느 한편의 해안국을 중계하여 통신을 행한다.

5. 양국의 감시선 상호간의 통신은, 가능한 경우에는, 기류 신호 또는 발광신호에 의
하여 행할 수 있다.

6. 양국의 감시선 상호간의 통신은, 원칙적으로, 영어 또는 국제통신서로 행한다.

(부속서ⅱ)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 3 (b)에 관하여, 양국 감
시선(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수산청 어업지도선 및 해양경찰대 경비정을, 일본국에 있어서는 
수산청 어업단속선 및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말한다)이 상호 제휴하여 행하는 순시(이하 "제
휴 순시"라 한다)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행한다.

1. 제휴 순시를 행함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수산청 어업지도선 및 일본국 수산청 어업 
단속선 각 1척을 1조로 하고, 한편 대한민국 해양경찰대 경비정 및 일본국 해상보안청 순시
선 각 1척을 또한 1조로 한다.

2. 양국의 감시선은, 제휴 순시를 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호 시인할 수 있는 범
위내에서 행동하되, 시계가 불량할 때 또는 부득이한 때에는 용이하게 회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한다.

3. 제휴 순시는, 연 6회 이상, 주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어 있는 어업
의 성어기에 행한다. 1회의 제휴 순시의 기간은 1주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제휴 순시를 위하여 사용하는 자국의 감시선의 선



명, 소속, 호출부호, 총 톤수 및 항해속력을 기재한 일람표를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통보한다.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전기의 일람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보한다.

5. (a)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제휴 순시를 행하고저 할 때, 동 제휴 순시 개
시 예정일의 원칙적으로 30일전까지,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다
음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서 요청한다.
(1) 제휴 순시를 행하고저 하는 자국의 감시선의 선명
(2) 제휴 순시 예정 해역
(3) 제휴 순시 예정 기간
(4) 양국의 감시선이 합류하고저 하는 일시 및 장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b) (a)의 요청을 받은 관계 당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답하
도록 하고, 그 요청에 대한 수락을 통보함에 있어서는, 그 제휴 순서에 종사할 
자국 감시선의 선명을 통보한다.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a)(2)내지 (5)에 관하여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3, 4 및 5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국 감시선이 조우하였을 때 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호 연락하여 가능한한 제휴 순시를 행한다.

7. 제휴 순시를 행함에 있어서는, 어느 일방국의 감시선을 당번선으로 한다. 침로, 속
력 및 간격 등은 당번선에 의하여 발의되고 양국 감시선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양국
의 감시선은 원칙적으로 1일 교대에 의하여 평등히 당번선이 된다.

8. 제휴 순시를 행하고 있는 일방국의 감시선은, 해난구조, 긴급피난 또는 기타 부득
이한 이유에 의하여, 그 실시를 중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타방국의 감시선에 그 이유와 
중로의 기간을 통보한 후에 당해 제휴 순시를 중지할 수 있다.

(부속서ⅲ)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합의 의사록 3 (b)에 관하여, 일방국의 
오로지 어업의 단속에 종사하는 감시선(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수산청 어업지도선을, 일본국
에 있어서는 수산청 어업단속선을 말하며, 이하 "어업 단속선"이라 한다.) 이 잠정적 어업규
제 조치에 관하여 자국의 어선에 대하여 행하는 단속의 실시 상황을 시찰하기 위한 타방국
의 정부의 공무원(이하 "시찰 공무원"이라 한다.)에 의한 당해 어업 단속에의 승선(이하 "시
찰승선"이라 한다.)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행한다.

1. 시찰 승선은, 주로, 잠정적 어업 규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어업의 성어기에 행한다. 
1회의 시찰 승선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하고, 1척의 어업 단속선에 승선하는 시찰 공무원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

2.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시찰 승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국의 어업 단속선 3
척을 지정하고, 또한 이들 선박의 선명 및 총 톤수를 기재한 어업 단속 일람표를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통보한다.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전기 일람표의 기재사항에 변
경이 있을 때에는,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에 대하여 지체없이 통보한다.

3. (a)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타방국의 어업 단속선에 시찰 승선하고저 할 때



에, 동 시찰승선 예정일의 원칙적으로 30일전까지,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
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서 요청한다.
(1) 시찰 공무원의 관직, 성명, 연령 및 소속 관서명
(2) 시찰 예정 해역
(3) 승선 예정 일시 및 시찰 승선 예정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b) (a)의 요청을 받은 관계당국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답하기
로 하고, 그 요청에 대한 수락을 통보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 문서
로서 회답한다.
(1) 승선시키는 어업 단속선 선명
(2) (1)의 어업 단속선의 단속 예정해역
(3) 승선일시 및 시찰 승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c) 일방국의 정부의 관계 당국은, 타방국의 정부의 관계당국의 요청에 따라 시찰 
승선이 연 6회 이상 행하여지도록 한다.

4. (a) 대한민국 정부의 시찰 공무원이 일본국의 어업 단속선에 승선하는 항구는 "하
까다"항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의 시찰 공무원이 대한민국의 어업 단속선에 승
선하는 항구는, 부산항으로 한다. 하선하는 항구는 승선한 항구로 한다.

(b) 일방국의 정부의 시찰 공무원은, 타방국의 어업 단속선에 승선할 때에는, 자국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명서를 휴대하고, 또한 당해 어업 단속선상에 있는 권
한있는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한다.

(c) 시찰 공무원은,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의 선장이, 선원에 대한 명령, 항
해 안전의 확보, 선내의 규율의 유지 등에 관하여 가지는 직무 및 권한? 침범
할 수 없다.

5. 시찰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가능한 한의 편의를 받는다.
(a)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으로부터 자국의 어업 단속선에 대하여 무선통신 

연락을 할 편의
(b) 자국 정부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은 경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찰 

승선을 계속하기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이 속
하는 국가의 법령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필요한 편의

6. 시찰 공무원은, 그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 내에 있어서, 주거, 식사 및 위생 등
에 관하여 적절한 대우를 받는다.

7. 시찰 공무원은, 그 시찰 승선에 따라 요하는 식비를 승선하고 있는 어업 단속선의 
소속국의 급식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부담한다.

일본측의 회한

1966년 10월 18일

(번 역 문)

각 하,



본인은, 1966년 10월 18일자 각하의 다음의 공한을 수령한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
니다.

「……………………………………………(한국측 공한)……………………………………………」

본인은, 또한, 각하의 공한에 진술된 양해를 일본국 정부를 대신하여 확인하며, 각하의 
공한 및 이 회한을 이 회한 일자에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국 특병 전권대사
기무라 시로시찌

대한민국 외무부장관
이 동 원 각하

(부속서 생략)


